
최고급 휴거에 도전하여라

작성일 : 2013. 3. 17(일) 새벽 3시.

작성자 : 주은혜

(하루는 기분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주 키가 큰 사탄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탄은 저의 기도 시간이 조금 늦거나, 기도를 깊이 못하거나 하면 바

로 꿈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영적으로 눌리게 했습니다.

어제는 새벽 3시에 기도하려고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2시 20분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40분이나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자자.’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꿈에 사탄이 긴 칼을 들고 저를 쫓아왔습니다.

너무 놀라 눈을 떠 보니 비몽사몽간에 사탄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

습니다.

주님께 “주님, 사탄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사탄은 원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 아닌가요? 제가 새벽기도를 

안 하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영적으로 나를 누르니 제가 깊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이에요.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더 사탄이 쫓아다니는 것이 보이니 제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하고 기도했

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보여 준 것이다. 

깊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 주관권이 바뀌고, 

사탄과 가까운 자가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깨어 있어야 하는 때라는 말이다.

모르는 자는 모르기에 

기도를 깊이 해도, 

깊이 하지 않아도 같다고 말하지만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이 틈타고, 

영적으로는 상황이 바뀐다. 

너는 즉시 느끼니 

내가 보여 준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다시 대화를 하였고 주님께서 더 깊이 말씀해 주셔서 받아 쓴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휴거의 때가 오니 

사탄도 너희가 100%를 행하지 못하도록 

총공격이다. 

사탄들이 와서 

이렇게 너희 마음을 흔드는데 

급박함을 알고 뛰어야 하지 않겠냐. 

조금만 쉬어도 덮친다. 

사탄은 너희를 잡으려고 뛰어오고, 

너희는 결승점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숨이라도 돌리면 

상황이 바로 바뀌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너희의 단점 하나, 잘못 하나, 약점 하나, 

모순 하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 하나로 틈을 잡아 

‘완전’ 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기도의 시간은 

너희의 정신을 깨우는 시간이니 

더더욱 총공격이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깨우치지 못하게 한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니 

진정 무서운 것이다.

기도의 시간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너의 육적인 마음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사탄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사탄이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기도하여라.

사탄들은 그 누구보다 때를 잘 안다. 

사탄들이 지상에 이렇게나 많이 올라와 

너희 가까이 있다는 것은 

진정 극적인 때라는 것이다. 

사탄들도 모든 것을 걸고 공격하니, 

너희도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재림과 휴거를 위해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게 뛰고 달려야 한다.



내 사랑아, 내 귀한 자야. 

열매를 따기 직전에 

마지막 1%를 깨우치지 못하여 

내가 애가 타서 지켜보는 자들이 많다. 

깨달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온다.

기도를 통해 온다. 

고로 삼위께 구하며, 

기도하여 깨달음으로 1%를 채워라.

도달하지 못하게 사탄들은 교묘하게 

너희의 정신을 흔드니 

정신을 온전히 하여라. 

은혜가, 지혜가, 깨달음이 

깊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자기 부족을 자기가 깊이 깨달아야 고치니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사탄이 심히 방해하지만 

지금은 너희와 사탄의 싸움이니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선이다. 

얻기를 구하는 것도 

너희의 수준이며,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는 것도 

너희의 몫이다.

사탄의 핵심 일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니 

실력 대 실력으로 싸워서 

나의 깨달음을 향해 올라와라.

사탄이 너를 쫓아다니듯, 

사람들을 쫓아다닌다. 

다만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니 모를 뿐이다.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쫓아다닌다. 

100%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쉬지 않고 쫓는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는 자는 

여유롭게 잠도 자고, 웃고, 떠들며 잘 지낸다. 

아는 나는 심정 타고 애가 타서 

걱정 또 걱정이다.

휴거는 때가 있고, 

이 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모두 

성자와 분체라는 열쇠를 쥐고 

문을 따야 한다. 

아는 것이 키가 아니라 

심령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열쇠일진데, 

이를 알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탄은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 

고로 너희는 

성령의 깨달음과 완전을 위해 구해야 한다.

내가 너를 통해 섭리 사람들에게 

사탄들이 그리 따라다닌다고 말해 준 것이다.

(주님, 섭리 사람 중에 휴거된 자들은 사탄의 영향을 

안 받나요? 영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올라갔는데, 완전해지면 사탄이 건들이지 못하잖아요.)

휴거의 문이 열린 것은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다. 

휴거된 자도 

자꾸 차원을 높이며 오를 수 있는 때다. 

선생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자를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은 

휴거의 역사에서 

성령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0% 휴거되는 영이 되려면

영적인, 하늘적 생각과 차원,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생각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정신을 기르시고, 

너희의 생각과 모순을 깨고 

수준을 높이신다. 

휴거는 너희의 차원성대로 

준비된 만큼 이루어지는데, 

100%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주관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기준선 안에서 

더 많이 준비한 자는 

더 높은 차원의 곳으로 가고, 

덜 준비하는 자는 

낮은 차원에 해당되는 

그에 합당한 곳으로 가게 된다.



고로 휴거된 자요, 휴거가 될 자는 

‘휴거의 기간’ 동안 계속 수고하여 

자기의 차원보다 

더 높은 영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 큰 깨달음과 믿음, 사랑으로 도전하면 

더 수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탄은 방해한다. 

더 높은 차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즉, 사람이 하나님의 상대체 급의 영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는 것이다.

휴거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차원을 높이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들은 끝이 예정되어 있으니 

한 명이라도 탈락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주님, 휴거된 영은 완성급 영이라 육과 영이 분리되어 이미 따간 입장이 되었는데 어찌 사탄이 그를 방해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따갔다.’라는 표현을 든 것이지 

육신을 쓴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는다. 

즉 육이 잘 행하면 행하는 만큼 

영은 축복도 받고 수준도 높인다.

(이해가 안 돼요. 휴거된 영의 육신이 탈락되어도 휴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휴거된 육신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요.)

일단 휴거가 되면 

각자 수준의 영계가 확정이 된다. 

고로 휴거된 영의 육신이 탈락되어도 

휴거의 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육신을 쓰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영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육신이 행실하고 더 완전히 의를 행하며 

자신의 휴거된 영은 

확정된 천국의 영계 급에서 

더 수준과 차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수준과 차원’이라 함은 

자신의 급 안에서의 수준과 차원이다. 

이 말은 휴거가 확정이 되면 



휴거의 영계 급이 결정이 된다. 

신부급 섭리사 영계 안에서도 

그 급이 천층만층 구만 층인데 

휴거의 기간을 통해 

그 급이 한번 결정되면 

더 높은 차원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예를 들어 ‘휴거의 기간’ 안에 

섭리사 영계에서 

신부급의 휴거를 이루었어도, 

최고 신부급으로 

휴거를 이루지 못하고 

휴거의 때가 끝났다 하자. 

그자는 사는 동안 열심히 해도 

최고 신부급의 영계에는 가지 못하고 

자신이 휴거된 영계에서 수준을 높이고 

차원을 높이며 오르게 되는 것이다. 

영계는 방대하니 수고하고 애쓴 만큼 

차원이 변하는 것이 

확연히 보이고 느낄 수 있다.

휴거가 확정된 자요, 휴거가 된 자라도 

지금은 휴거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계 급’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신을 차려 행해야 하는 중요한 때다.

사탄도 불을 켜고 방해할 것이고, 

너희는 목숨을 걸고 

너희의 영계가 확정되기 전에 

급을 높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님, 휴거도 다 같은 급 휴거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울 뿐 아니라, 휴거 기간에만 자신의 휴거의 영계 급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랍네요.)

사람이 죽으면 영계의 급이 정해진다. 

무저갱급, 낙원급, 각각이 정해진다. 

하지만 이것은 ‘확정’되는 것이지 

살아가는 동안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동안도 행실을 통해 

영계가 대부분 정해지게 되고 

그 정해진 대로 죽음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휴거도 다른 것이 없다. 

너희가 살고, 몸부림친 대로 

휴거 급이 정해지고,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때에 도전하여라. 

성령 어머니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가장 높은 급 천국에 도전하여라.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휴거의 기간이 지나고 나중에 섭리 와서 스스로 휴거를 이루

어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높은 급 천국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선생을 통해 

섭리사 영계의 문이 열렸으니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쉬이 들어가는 기회의 때다. 

하지만 후에 오는 자들은 스스로의 수고로 

섭리사 영계의 문까지 올라야 하니 

휴거의 주관권과 휴거의 영이 되는 것 

자체로도 어려운 일이요, 

평생을 두고 도전해야 하는 일이다.

내 사랑아. 

너에게 내 말하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휴거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휴거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탄을 물리치고 

나와 항상 동행하며 

영적 깨달음이 충만하여 

그 깨달음이 삶까지 연결되는 자가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사랑의 성자다.


